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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변하는 학환경에 응하기 한 략으로 문헌정보학과에 한 인지도  선호도를 조사할 뿐만 

아니라 문헌정보학과의 진로에 한 인식을 높이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해 고등학교 학생들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 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의 사서  문헌정보학과에 한 인지도는 보통 

이하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문헌정보학과의 진로에 한 인지도와 선호도를 조사하 으며, 문헌정보학

과를 졸업한 후 진출할 수 있는 직장으로 생각되는 기 에 해 공공도서 , 국가도서 , 학도서 , 학교도서  

순으로 응답하 으나, 취업하고 싶은 직장은 방송국 자료실, 국가도서 , 학교도서 , 학도서 , 공공도서 , 

포털업체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문헌정보학과의 진로에 한 인지도는 문헌정보학과에 한 선호도에 매우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헌정보학과에 해 들어본 이 있는 학생들이 문헌정보학과를 선택할 확률이 

높다고 측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는 문헌정보학과의 진로에 한 인식을 높임으로써 문헌정보학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raise awareness of careers in the Departmen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LIS) as well as to investigate current awareness and preferences for LIS Department as 

a strategy to cope with the rapidly changing university environment. To do this, a survey of high 

school students was carried out, with results as follows: First, awareness about the LIS Department 

and awareness about librarians in our country's high school students was very low. Second, for possible 

careers in LIS Department, students responded that a graduate of LIS department was likely to enter 

the workplace in public libraries, state libraries, university libraries, or school libraries, but they 

would like to work at broadcasting library, national libraries, school libraries, university libraries, 

public libraries, or portals. Third, awareness of the career path for the LIS Department showed a 

very large impact on a preference for the LIS Department. Therefore, students who have heard about 

the LIS Department are highly probable to select this department when they reach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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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인구구조의 속한 노령화와 출산 경

향이 확 되면서 학입학 학령인구는 2013년

을 기 으로 크게 감소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교육부 교육부통계데이터베이스). 

학은 경쟁력을 확보하기 한 다각 인 노력과 

더불어 학에 소속되어 있는 학과들에 한 구

조조정에 비하여 학과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와 있다. 

한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표한 장기 인

력수 망(2008∼2018)에서 장래 산업구조변

화를 측하여 제시하고 있는데, 향후 10년간 일

자리가 가장 많이 증가할 사업으로 산업시설 

리  조경 서비스업, 사회복지서비스업, 통신업 

순으로 제시하고 있어, 본격 인 고령화 사회와 

지식정보사회를 반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련하여  학이 직면한 문제 을 

사회문화  요인, 기술  요인, 경제  요인, 정

치  요인 등으로 나 어 분석해 볼 수 있다(한

국고용정보원 2010). 먼  사회문화  요인을 

보았을 때, 학령인구와 학입학 정원의 역  

상으로 학구조가 큰 변 기를 거치게 되었

다는 것과 수도권 집 화 상으로 우수인재의 

수도권 유출 상이 심화되었다는 것이다. 기술

 요인은 우리나라에서는 재 미래 국가 략

기술을 발굴하여 육성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학문, 산업, 기술 간의 경계가 붕괴되고, 융복합, 

개방형 기술이 향후 학문과 산업을 주도하게 

될 것이라고 측되고 있다. 경제  요인은 

문, 과학  기술 서비스업의 성장률이 60%에 

달하고 있어 장래 산업 구조  인력 수요의 변

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치  요인으로 학 련 구조조정이 강도 높

게 진행되면서 정부지원 사업이 특성화 학을 

심으로 확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학 내외의 환경변화가 격히 진

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헌정보학과는 학에 

소속된 학과로서 어떻게 처를 해야 하는지에 

해서는 함께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본 연

구자는 문헌정보학의 밝은 미래를 해서는 학

문연구와 교육에 충실히 임하여 학문 역을 발

시켜 나가는 것이 매우 요하지만 내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변화에 처하기 

해 우리의 치를 검하는 것도 매우 요

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도 문헌정보학을 공한 학생들이 

행복한 삶을 하기 해서는 보람된 일을 추

구하고, 요한 사회  활동인 직업을 가지며,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부여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직업이라는 

것은 개인의 생계유지를 한 수단으로서 의미

를 지니는 동시에 개인의 잠재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사회 , 정서  욕구를 충족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합리 인 진로선택과 선택한 분야

에서 일하고 만족하며, 행복한 삶을 리는 것

은 인간에게 심리  안정과 만족감을 주는 필수 

조건 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문헌정보학계

는 문헌정보학을 공한 학생들이 직업을 통해

서 자아실 을 추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변하는 학환경에 응하

기 한 략으로 문헌정보학과에 한 인지도 

 선호도를 조사하고자 하 다. 이를 해 고

등학교 학생들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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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설문을 통해서 문헌정보학과에 한 

인지도  진로 인식을 조사하 다. 본 연구결

과는 문헌정보학과의 진로에 한 인식을 높임

으로써 문헌정보학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2. 선행 연구

선행연구로서 고등학생을 상으로 특정 학

과의 인지도를 심층 으로 조사한 연구는 그다

지 많지 않다. 고등학생들의 진로에 한 연구

들을 보면, 주로 진로인식이나 성숙도 련연

구가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고등

학생을 상으로 한 문헌정보학과에 한 인지

도 연구는 없는 것으로 악되었다. 

본 연구를 한 선행연구를 제시함에 있어 

본 연구에서 다룰 핵심개념인 고교생 진로선택 

 문헌정보학에 한 제 인식, 학과인지도, 선

호도, 진로인식 등에 해서 다루어야 한다. 따

라서 련된 선행연구가 그다지 많지 않지만 

이러한 개념을 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 분야에서 수행된 유사연구로서 학생

의 진로인식을 조사한 연구로 문헌정보학과 재

학생의 취업 망에 한 인식조사 연구(안인자 

외 2013)  문헌정보학 공자의 선호 직업  

비성 실태 분석 연구(이종문 2009) 등이 있다. 

특히 이종문(2009)은 문헌정보학 공학과들이 

제시하는 직업분야  취업실태, 학생들이 생각

하는 진출가능 직업분야, 진출희망 직업분야  

비성 실태 등을 조사하고 문제 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 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설

문 상이 선호하는 직장 유형은 일반회사 29%, 

공공도서  16%, 학교도서 과 학도서  각

각 10%, 학/학교행정 9%, 공공기 과 출 /

서  각각 6%, 문도서  5%로 나타나 40%

의 공일치도를 보 다고 보고되고 있다. 문

헌정보학과 재학생의 취업 망에 한 인식조사 

연구결과를 보면, 첫째, 도서 으로 취업하고 싶

다는 비율이 40%로, 다른 분야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그들은 사서직 고용환경에 해 

부정 인 견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향

후 발 가능성이 있다는 취업 망을 가지고 있

었다. 둘째, 설문응답자가 희망하는 업무로 ‘문

화 로그램 등 업무’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셋

째, 재의 교육과정에는 체로 만족하지만 취

업지원 로그램으로 진로지도와 취업멘토링, 인

턴십에 해 높은 요구도를 나타냈다. 넷째, 학

생들은 학업성 , 어학능력, 각종 자격증 취득, 

인턴  실습, 경력 리를 매우 요한 취업요건

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학생들의 직장선택에 향을 주는 조직․환경

 요인은 보수와 복리후생, 자기발  기회부여, 

근무조건과 조직문화, 조직의 발 가능성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개인  요인은 개인의 성, 

취업분야 지식  기술 수 , 사회  우  인

식, 공일치여부, 직장과의 거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도서 에 한 인식 련 연구

로 일반인들의 도서 에 한 인식을 조사한 연

구도 살펴보았다. 먼  장덕 , 강은 (2012)은 

부산지역 주민들의 공공도서 에 한 인식을 

조사하여 재 부산의 공공도서  인 라와 서

비스의 주소를 악하고 공공도서 에 한 

시민들의 요구를 분석하 다. 그 결과 공공도서

에 한 부산시민들의 인식과 요구는 매우 높

은 반면 부산의 부족한 도서  인 라는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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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공공도서 이 지역사회 문화공간으로서

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해서는 생활권 

심의 근성이 용이한 도서  인 라 구축, 디

지털 서비스 확충과 자료 입수의 신속성 확보 등

이 필요하다고 주장하 다. 도서 에 한 사회

인식을 조사하기 해 신문기사를 분석한 연구

도 있는데, 김혜경(2011)은 20년간의 신문기사

의 내용분석을 통해 도서  련 기사의 내용과 

변화추이를 악하여 신문에 나타난 도서 에 

한 인식과 정체성을 규명하고자 하 으며, 그 

결과 20년간 신문에 보도된 도서 기사는 도서

서비스, 도서 문화, 도서 정책 련 기사의 

순으로 나타났고 공공도서 과 련된 기사가 

많았다고 하 다. 

학과인지도  선호도를 조사한 연구로는 국

내 치 생과 교육과정 설정의 기  자료를 마

련할 목 으로 일부 문 학 치 생과 학생들

의 입학동기  입학  사 지식정도, 공학

과 선택에 한 만족도  졸업 후 진로방향에 

한 인식 등을 조사한 연구가 있다(김화주, 임

근옥, 김윤정 2006). 그 결과 치 생과 학생들

의 입학  치 생과에 한 인지도에서는 치

생과를 알고 있었다가 44.7%로 나타났고, 치

생과를 선택할 때 정보를 얻은 곳은 인터넷

이 30.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학 모집요

강이 28.1%로 나타났다. 이와 유사한 연구로 

부산지역 고등학생의 작업치료과에 한 인지

도 조사결과에 의하면(송민옥 외 2010), 작업치

료과에 해 들어본 이 있다는 질문에 해 

28.33%의 응답자만이 들어본 이 있다고 응답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업치료과 인지매체는 인

터넷이 29.2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23.27%

가 학과홍보지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산업사회가 변하는 가운데, 직업사

회는 다양화․다원화의 특징을 나타내며 변화

하고 있고, 이러한 직업사회의 변화에 따른 한

국 고등학생의 문 학 선호학과에 한 연구

(나이라, 염인경 2012)에서는 수도권, 역시

권, 도․시권 등 모든 지역이 문 학에서 

통 으로 선호되어 왔던 간호과를 비롯한 보건

계열 학과들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를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수도권지역의 경우 

간호과를 비롯하여 치 생과, 유아교육과, 호텔

제과제빵과, 미용 술과, 헤어디자인과, 뷰티미

용과 등 보건계열학과와 체능계열 학과가 선

호되고 있고, 역시지역은 간호과, 치 생과, 

치기공과, 국제 과, 언어교정과, 기계자동차

과 등이 선호되고 있으며, 도․시권지역은 간

호과, 디스 이 자과, 치 생과, 물리치료

과, 화훼디자인과, 사회복지과, 의무행정과, 건

강 리과 등이 선호학과로 분류되었다.

한편, 고등학생의 학과선택과 련된 연구로, 

일반계 고등학생의 학과선택요인이 공체험활

동 만족도에 미치는 향연구(서병도, 민정식, 권

태윤 2012)에서는 고교생의 학과선택기 이 

학의 공체험 로그램 만족도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고, 고교- 학 간 연계활동 로그램 개발

을 한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 다. 공체

험활동 로그램의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

을 분석한 결과, 학과선택요인에 있어서 진학가

능성, 취업 등 실성을 요시 할수록 공체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5). 즉, 학

과 선택에 있어 성과 학습에 한 흥미 등을 

고려한 학생들은 공체험활동 로그램에 만족

감을 가지지 못한 반면, 진학가능성  취업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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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등 실 요소를 요시하는 학생들의 만족

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고등학생 진로와 련되므로 진로 

 진로성숙과 련된 선행연구도 분석하 다. 

김충기(1986)는 직업  소양, 가치, 지식, 기술 

등의 습득을 통해 궁극 으로 직업 성에 부

합하는 행동과 단력을 낳는 과정을 직업발달

이라 보고, 진로의식성숙은 이러한 과정을 거

쳐 이루어지는 결과라고 하 다. 한 김 환, 

김병석, 정철 (2000)은 진로의식성숙은 자아

의 이해, 일과 직업세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자

신의 계획과 진로선택을 통합․조정해 가는 발

달단계의 연속이라고 하 다. 김계 (1995)은 

진로란 자아의 이해, 일과 직업세계에 한 이

해를 바탕으로 개인의 일생 는 생애를 합리

으로 선택, 결정하는 일이라 하 고, 따라서 

한국교육개발원(1992)의 진로의식성숙도는 개

인의 진로선택에 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

는가와 일과 직업세계에 해서 어느 정도 알

고 있는가를 측정하기 한 것이라 하 다. 이

러한 진로의식성숙도를 측정하는 연구들도 수

행되었는데, 박향숙(2004)은 인문계고등학교 3

학년을 상으로 진로의식성숙도를 조사했으

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인문  자연계열이 

체능계열보다 비성과 독립성에서 유의한 

차이로 진로의식성숙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

었다. 안성 (2002)의 연구에서도 여학생이 남

학생보다 직업선택이 실 이며 직업선택에 

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이

후에 수행된 연구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진로의식수 이 높은 것으로 조사된 것을 알 수 

있다(이상선 2004; 김재승 2005). 성별차이에 

따른 진로의식성숙도에 한 것은 연구자에 따

라 차이가 있으므로 이에 해서는 보다 깊이 

있는 분석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인문계학

생과 실업계학생의 진로의식수 을 측정한 연

구로, 이상선(2004)의 연구에서는 인문계학생

들이 실업계학생들보다 진로의식수 이 높다

고 하 는데, 안성 (2002)의 연구에서도 동일

한 결과가 나왔던 것을 알 수 있다. 학부모  

보호자의 직업이나 학력에 따른 진로의식수

을 평가하는 연구들에서는 부분 학부모의 직

업이 문직인 경우가 사무직인 경우보다, 그

리고 학력이 높을수록 학생들의 진로의식수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이상선 2004; 김

재승 2005; 안성  2002). 그 외 가정의 경제  

수 이 높을수록, 그리고 자신의 성 이 높을수

록 학생들의 진로의식이 높다는 연구결과도 있

다(김재승 2005; 안성  2002).

의 선행연구 분석결과를 종합 으로 정리

하면, 첫째,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고등학생들을 

상으로 한 인지도 조사는 수행된 바 없는 것

으로 조사되었으며, 문헌정보학과 공생들을 

상으로 한 진출가능 직업분야에 한 인지도 

조사는 수행된 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

째, 학과인지도  선호도를 조사한 연구도 많

지는 않으나 치 생과나 작업치료과에 한 인

지도 조사결과를 보면 인지도가 30∼45% 수

으로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고등학생

들의 학과선택요인은 진학가능성  취업가능

성 등 실  요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진

로의식수 은 부모의 학력, 경제  수 , 계열, 

자신의 성 , 부모의 직업 등의 향을 받는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섯째, 문헌정보학과에 

한 고등학생들의 인지도를 분석한 연구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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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설계  방법론

3.1 조사 상  기간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지역을 수도권, 

부권(충청권), 남권, 호남권(제주 포함)으로 

나 고 각 지역별로 편의표본추출법을 사용하

여 2개씩의 고등학교를 설문 상으로 선정하

다. 총 8개의 고등학교로부터 약 120명씩을 

상으로 설문을 수행하되, 1학년, 2학년, 3학년

에서 각각 30∼40명씩(학 규모별)을 설문

상으로 선정하 다. 설문기간은 2015년 5월 15

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연구자가 직  각 학

교를 방문하여 설문지를 배포하고 직  회수하

는 방식으로 수행하 다. 경우에 따라서는 선정

된 학교의 사서 선생님이나 담당선생님에게 직

 화를 걸어 설문의뢰를 한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선생님이 직  교실에서 설문을 하고 회수

하여 반송해 주었다. 배포된 960부  749가 회

수되어 78.02%로 나타났는데, 이는 설문지를 평

균 120건씩 배포하 으나 학 규모가 작아 40명

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 나머지는 무응답으로 

반송되었기 때문이다. 각 학교에서 회수된 총 

749부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를 제외하

고 총 748부를 최종 분석하 다. 

3.2 설문내용  분석방법

본 연구 수행을 한 설문지는 크게 응답자

의 개인  배경, 사서에 한 인지도, 문헌정보

학과에 한 인지도, 문헌정보학과의 진로에 

한 인지도와 선호도, 그리고 기타의견으로 구

분하 다. 특히 기타의견은 문헌정보학과, 사

서, 지식정보 리자와 련된 질문이나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 다. 설문지의 구체 인 내용은 

<표 1>과 같다.

본 연구의 통계분석을 해 SPSS 로그램

을 이용하 으며, 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조사 역 조사내용

응답자의 개인  배경 성별, 학년, 계열, 거주권역

사서에 한

인지도

사서 던 인물들에 한 인지도

사서의  다른 명칭들에 한 인지도

사서의 세부 문가 유형에 한 인지도

문헌정보학과에 한

인지도

문헌정보학과에 해 들어본 이 있는지

문헌정보학과에 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문헌정보학과를 알게 된 경로

문헌정보학과  도서 학과에 해 어느 정도 심이 있는지

4년제 문헌정보학과를 졸업했을 때 2 정사서 자격증을 받는 것에 해 알고 있는지

사서자격증이 있는 경우에만 사서공무원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지

문헌정보학과에서 배우게 되는 내용에 해 알고 있는 정도

문헌정보학과 진로에 한 

인지도와 선호도

25개의 문헌정보학과 진로에 한 인지도

25개의 문헌정보학과 진로에 한 선호도

기타의견 기타 문헌정보학과, 사서, 지식정보 리자와 련된 질문이나 의견

<표 1> 설문지의 내용과 문항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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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조사 상의 일반사항, 문헌정보학과  

사서에 한 인지도, 그리고 문헌정보학과 진로

에 한 인지도  선호도를 악하기 해 기

술통계분석을 실시하 다. 둘째, 조사 상의 일

반사항에 따른 문헌정보학과  사서, 문헌정보

학과의 진로에 한 인지도 차이를 분석하기 

해 t-검정  분산분석을 실시하 다. 

3.3 연구질문

본 연구는 고등학교 학생들의 문헌정보학과 

 사서에 한 인지도  선호도를 악하기 

해 수행되었으며, 인지도가 선호도에 미치는 

향까지 분석하고자 하 다. 연구를 시작하게 

된 배경은 문헌정보학과의 취업률이 타 학과에 

비해 비교  높고 학과 이탈률이 낮음에도 불

구하고 입학경쟁률이 낮은 이유에 한 것을 

악하기 한 것이다. 이러한 이유는 아마 문

헌정보학과에 한 인지도나 문헌정보학과를 

졸업한 후 취업할 수 있는 진로에 한 인지도

가 낮기 때문인 것이라 추측해 볼 수 있다. 따라

서 고등학생들의 문헌정보학과에 한 인지도 

악을 통해 향후 문헌정보학과의 경쟁력을 

체 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

다. 본 연구에서 제시되는 연구 질문은 다음

과 같다. 

RQ 1: 고등학생들의 사서에 한 인지도는 

어느 정도인가?

RQ 2: 고등학생들의 문헌정보학과에 한 

인지도는 어느 정도인가?

RQ 3: 문헌정보학과의 진로에 한 인지도

와 선호도는 어느 정도인가?

RQ 4: 문헌정보학과의 진로에 한 인지도

는 선호도에 향을 미치는가?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의 연구질문에 해

서 논의부분에서 심층 으로 분석하여 그 답을 

제시해 보기로 하겠다. 

 

4. 결 과

본 연구는 문헌정보학과의 진로에 한 인식

을 높임으로써 문헌정보학과에 한 체 인 

경쟁력을 높이고자 수행된 것이다. 이를 해 고

등학교 학생들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함으

로써 고등학생들의 문헌정보학과에 한 인지도 

 진로 인식을 조사하 다. 그 결과를 인구통계

학  특징, 고등학생들의 사서  문헌정보학과

에 한 인지도, 문헌정보학과의 진로에 한 인

지도로 구분하여 분석하 다. 

4.1 인구통계학  특징

인구통계학  특징에서는 설문응답자의 성

별, 학년, 계열, 거주권역에 한 질문으로 구성

하여 악하 다(<표 2> 참조). 먼  설문응답

자의 성별을 보면 남자 51.91%, 여자 48.09% 

순으로 나타났으며 남녀의 비율이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응답자의 학년을 보면, 2학년이 35.46%, 

3학년 33.29%, 1학년 31.25% 순으로 나타났으

며, 응답학년의 비율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설문응답자의 고등학교 계열별로 구분하여 분

석해 보았으며, 인문계고등학교 90.82%,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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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N %

성별
남 407 51.91 

여 377 48.09 

학년

1학년 245 31.25 

2학년 278 35.46 

3학년 261 33.29 

고등학교 계열
인문계고등학교 712 90.82 

특성화고등학교 72 9.18 

거주권역

수도권 346 44.13 

부권(충청, 강원) 122 15.56 

남권 197 25.13 

호남권(제주포함) 119 15.18 

<표 2> 설문응답자의 인구통계학  특징

화고등학교 9.18%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설문응답자가 거주하는 권역을 4

개로 구분하여 분석하 으며, 수도권이 44.13%

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남권 25.13%, 부권 

15.56%, 호남권 15.18% 순으로 나타났다. 수도

권의 비율이 높은 이유는 서울  경기권을 포

함하여 선정했기 때문이며, 학교의 규모도 커서 

응답자의 수가 높기 때문이다. 한 수도권에서 

특성화고등학교가 설문 상으로 선정되었기 때

문이다. 

4.2 사서에 한 인지도

사서에 한 인지도는 사서가 나온 화들에 

해 알고 있는 정도, 도서  사서 던 인물들

에 해 알고 있는 정도, 사서의  다른 명칭에 

한 인지도, 그리고 도서 에서 근무하는 문

사서의 유형에 한 인지 정도로 측정하 다. 

이러한 질문이 사서에 한 인지도를 측정하는 

정확한 질문이 될 수는 없지만, 고등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여 사서에 한 심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문항이 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사서가 나온 화들에 해서도 간단히 질문을 

했는데, 사서가 나온 화들에 해서 질문한 

이유는 고등학생들이 여러 매체에서 쉽게 할 

수 있는 화를 통해서 사서에 한 심을 갖

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서가 등장하는 9개의 

화를 제시하고 이 화들에 사서가 나왔다는 

것을 인지하는지에 해 질문하 으며, 해리포

터시리즈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몬스

터 학교, 투모로우, 랜맨, 미이라 순으로 나

타났다. 

4.2.1 사서 던 인물에 한 인식

학생들은 교육과정에서 여러 인물들에 하

여 학습을 하면서, 해당 인물의 직업도 배우게 

된다. 학생들은 이 과정에서 특정 인물의 직업이 

도서  사서 던 사실도 알게 될 것이다. 따라서 

사서에 한 심정도를 알기 해 과거에 사서

라는 직업을 가졌던 인물들에 해 알고 있는지

에 해 질문하 다. 그 결과 노자가 39.1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마오쩌둥 37.76%, 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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랭클린 30.49%, 에라토스테네스 25.38%, 로라 

웰치 부시 19.13%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은 알

고 있다가 20.27%로 모른다의 79.73%보다 상

당히 낮게 나타났다(<표 3> 참조). 

4.2.2 사서의 명칭들에 한 인식

통 으로 도서 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지칭하기 한 명칭으로 ‘사서’가 있지만, 사서

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거나 정보유통기 에

서 근무하는 사람들에 한  다른 명칭에 

한 인지도를 조사하 다(<표 4> 참조). 그 결과 

사서가 4.27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정보 문가 2.497, 정보코디테이터 2.05, 지식정

보 리자 2.032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은 2.49로 

나타났고, 아직은 사서를 칭하는  다른 명칭

으로 생각되지 않고 있는 신디 이터를 제외하

고 평균을 냈을 경우 2.71로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4.2.3 사서의 세부유형에 한 인지도

고등학생들이 문사서의 세부유형에 해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되지는 않는다. 이는 문

헌정보학과 공 학생들조차 잘 알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미시건 학교 도서 의 경우 

주제서비스 역이 70여 개가 넘고, 퍼듀 학

교 도서 도 100여 개가 넘는 주제분야로 세분

화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 미국 채

용사이트의 사서채용사례를 보면, 마 문

사서, 콘텐츠 문사서, 아키비스트, 청소년 문

사서 등으로 다양하게 구인되고 있는 것을 알 

항목 인지여부 N %

노자
307 39.16 

아니오 477 60.84 

에라토스테네스
199 25.38 

아니오 585 74.62 

벤 민 랭클린
239 30.49 

아니오 545 69.52 

데이빗 흄
42 5.36 

아니오 742 94.64 

조반니 카사노바
91 11.61 

아니오 693 88.39 

교황 비오 11세
70 8.93 

아니오 714 91.07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
36 4.59 

아니오 748 95.41 

로라 웰치 부시
150 19.13 

아니오 634 80.87 

마오쩌둥
296 37.76 

아니오 488 62.25 

평균
158.89 20.27

아니오 625.11 79.73

<표 3> 도서  사서 던 인물들의 인지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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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들어본  없음 들어본  없음 보통 익숙함 매우 익숙함

M Std
N % N % N % N % N %

사서 50 6.38 29 3.70 82 10.46 114 14.54 509 64.92 4.279 1.183

정보 문가 224 28.57 175 22.32 217 27.68 107 13.65 61 7.78 2.497 1.25

정보코디네이터 334 42.60 197 25.13 160 20.41 66 8.42 27 3.44 2.05 1.13

신디 이터 501 63.90 163 20.79 84 10.71 27 3.44 9 1.15 1.571 0.897

지식정보 리자 332 42.35 207 26.40 157 20.03 64 8.16 24 3.06 2.032 1.107

평균 288.20 36.76 154.20 19.67 140.00 17.86 75.60 9.64 126.00 16.07 2.49 1.11 

평균

(신디 이터 제외)
235.00 29.98 152.00 19.39 154.00 19.65 87.75 11.19 155.25 19.80 2.71 1.17 

<표 4> 사서를 칭하는 다른 명칭에 한 인지 정도

항목
 들어본  없음 들어본  없음 보통 익숙함 매우 익숙함

M Std
N % N % N % N % N %

법률주제 문사서 389 49.62 188 23.98 138 17.60 45 5.74 24 3.06 1.886 1.08

건강정보 문사서 383 48.85 196 25.00 125 15.94 54 6.89 26 3.32 1.908 1.102

음악주제 문사서 366 46.68 190 24.24 138 17.60 64 8.16 26 3.32 1.972 1.126

의학주제 문사서 371 47.32 182 23.21 131 16.71 65 8.29 35 4.46 1.994 1.173

도서 마 문사서 319 40.69 162 20.66 159 20.28 96 12.25 48 6.12 2.224 1.266

외 력 문사서 424 54.08 204 26.02 111 14.16 36 4.59 9 1.15 1.727 0.947

콘텐츠 문사서 265 33.80 153 19.52 175 22.32 124 15.82 67 8.55 2.458 1.325

어린이 문사서 227 28.95 114 14.54 174 22.19 161 20.54 108 13.78 2.756 1.415

청소년 문사서 221 28.19 116 14.80 168 21.43 155 19.77 124 15.82 2.802 1.439

노인 문사서 295 37.63 158 20.15 175 22.32 93 11.86 63 8.04 2.325 1.301

장애인 문사서 309 39.41 163 20.79 151 19.26 103 13.14 58 7.40 2.283 1.304

다문화 상 문사서 359 45.79 178 22.70 150 19.13 63 8.04 34 4.34 2.024 1.167

독서지도 문사서 315 40.18 151 19.26 163 20.79 99 12.63 56 7.14 2.273 1.298

도서 문화 로그램 문사서 321 40.94 159 20.28 165 21.05 86 10.97 53 6.76 2.223 1.273

사서교사 199 25.38 102 13.01 119 15.18 106 13.52 258 32.91 3.156 1.605

아키비스트 557 71.05 140 17.86 66 8.42 14 1.79 7 0.89 1.436 0.793

자료보존 문사서 413 52.68 163 20.79 128 16.33 53 6.76 27 3.44 1.875 1.121

국제표 연구 문사서 450 57.40 167 21.30 116 14.80 33 4.21 18 2.30 1.727 1.012

재교육설계 문사서 490 62.50 166 21.17 93 11.86 30 3.83 5 0.64 1.589 0.887

산 문사서 452 57.65 163 20.79 102 13.01 49 6.25 18 2.30 1.747 1.049

정보조사제공 문사서 452 57.65 161 20.54 112 14.29 43 5.49 16 2.04 1.737 1.027

도서 활용교육 문사서 381 48.60 148 18.88 131 16.71 74 9.44 50 6.38 2.061 1.266

기타 773 98.60 8 1.02 3 0.38 0 0.00 0 0.00 1.018 0.159

<표 5> 문사서의 세부유형에 한 인지 정도

수 있다. 본 질문은 학생들에게 문사서에 

한 인식을 높일 뿐만 아니라 인지도를 측정하

기 해 제시된 것이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문사서 유형은 공공도서

 직무분석결과(황 숙 외 2008), 국립 앙도서

 직무분석결과(안인자, 황 숙, 노 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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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제 문사서의 직무분석연구(안인자 외 

2008), 국내외 문사서 수요분석연구(노 희, 

안인자, 황 숙 2008) 그리고 문사서 련 선

행연구들 등에서 언 된 문사서 유형들을 제

시하 다. 이러한 문사서 유형에 한 인지도

는 리커드 5  척도로 측정하 다. 그 결과 사서

교사가 3.15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청소년

문사서 2.802, 어린이 문사서 2.756, 콘텐츠

문사서 2.458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

사서 유형은 고등학생으로서 소속학교 도서

이나 공공도서 을 이용하면서 쉽게 하게 되

는 문사서유형인 것으로 보인다. 그 외 2  이

상의 문사서 유형으로 도서 마 문사서, 

노인 문사서, 장애인 문사서, 다문화 상 문

사서, 독서지도 문사서, 도서 문화 로그램

문사서, 도서 활용교육 문사서 등이 있으며, 

반 으로 2  후의 인지도를 보 다. 

4.3 문헌정보학과에 한 인지도

문헌정보학과에 한 인지도는 총 7개의 문항

으로 조사하 으며, 문헌정보학과에 해 들어

본 이 있는지, 문헌정보학과에 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문헌정보학과를 알게 된 경로는 무

엇인지, 문헌정보학과  도서 학과에 해 어

느 정도 심이 있는지, 4년제 문헌정보학과를 

졸업하면 2 정사서 자격증을 받는 것에 해 

알고 있는지, 사서자격증이 있는 경우에만 사서

공무원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는 것 등에 해서 

알고 있는지, 문헌정보학과에서 배우게 되는 내

용에 해 알고 있는 정도 등이다. 

4.3.1 문헌정보학과에 한 인지여부

설문 상자들에게 문헌정보학과에 해 들

어본 이 있는지에 해서 질문하 으며, 약 

50.77%가 문헌정보학과에 해 들어 본 이 

있다고 하 다. 이는 2006년에 수행된 치 생

과 상 학과 인지도 조사(김화주, 임근옥, 김윤

정 2006)에서 응답자의 44.7%가 알고 있었다

고 응답한 비율과 비교하여 낮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에 문헌정보학과가 약 40여 개에 

지나지 않으며, 재 문헌정보학과의 낮은 입학

경쟁률을 볼 때 문헌정보학과에 한 인지도는 

낮을 것으로 상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비율로 결과가 나온 것은 정 이라 생

각된다(<표 6> 참조).

한 문헌정보학과에 해 어느 정도 알고 있

는지에 해 질문하 으며, 모른다가 68.49%로 

잘 알고 있다의 5.10%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

났다. 즉 문헌정보학과에 해서 들어본 은 

있는데 문헌정보학이라는 학문에 해서는 거

의 모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국문학과나 어

학과처럼 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약 10여 

년 동안 해 온 과목에 해서는 매우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헌정보학과의 경우에는 

할 수 있는 기회가 매우 으며, 한다 하더

항목 N % M Std

398 50.77 
1.492 0.5

아니오 386 49.24 

<표 6> 문헌정보학에 한 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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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N % M Std

 모름 265 33.80 

2.037 0.922

모름 272 34.69 

보통 207 26.40 

잘 알고 있음 33 4.21 

매우 잘 알고 있음 7 0.89 

<표 7> 문헌정보학과에 해 알고 있는 정도

라도 학교도서 이나 공공도서 을 통해 하

는 것이 거의 부분일 것이다. 한 도서부 활

동을 한다 할지라도 문헌정보학과 자체에 해

서 심을 갖게 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이

와 같은 결과가 나왔을 것으로 보인다(<표 7> 

참조).

4.3.2 문헌정보학과를 알게 된 경로

한편 문헌정보학과에 해서 들어본 이 있

다면, 어떤 경로로 듣게 되었는지 질문하 다. 

그 결과 21.25%의 응답자가 인터넷을 통해 알

게 되었다고 응답하 으며, 가장 높게 나타났

다. 다음 순 로 학모집요강 16.19%, 선배  

교사를 통해서 14.26%, 그리고 도서 을 이용

하면서 9.11% 순으로 나타났다. 국문학이나 수

학처럼 교과목이나 수업을 통해서 알게 된 것

이 아니라 학교 밖으로부터 정보를 하게 되

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학 모집요강 등을 

통해서 문헌정보학과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으

므로 문헌정보학과 만의 홍보 략을 세워 문헌

정보학과에 한 인지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편, 도서 을 이용하면서 문헌정보학을 알

게 된 경우는 9.11%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주변 

공공도서 이나 학교도서 을 이용하면서 도서

에서 일하고 있는 사서에 해 심을 갖게 

될 수 있고 사서가 되기 해 어떤 학과에 해 

지원해야 하는지에 해 심을 갖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국 ․ ․고에 설치된 학교도서

과의 력을 통해 문헌정보학과에 한 인지도

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표 8> 참조).

기타에 응답된 것을 보다 자세히 분석하 으

항목 N %

인터넷 231 21.25

서 53 4.88

신문 29 2.67

라디오매체 8 0.74

학 모집요강 176 16.19

선배  교사를 통해 155 14.26

도서 을 이용하면서 99 9.11 

기타 336 30.91

<표 8> 문헌정보학과를 알게 된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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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그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친구 23명으

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이번 설문조사를 하면

서 21명, 어디선가 들음 4명, TV 3명, 부모님 

2명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의 내용은 향후 설

문의 지문으로 추가되어야 할 항목으로 보인다

(<표 9> 참조). 

4.3.3 문헌정보학과  도서 학과에 해 

심정도 

문헌정보학과  도서 학과에 해 어느 정

도 심이 있는지에 해서 질문하 으며, 

심 있다는 학생 수는 64명, 8.17%로 나타났다. 

체 인 평균은 2.098로 높지는 않게 나타났

다(<표 10> 참조). 

4.3.4 문헌정보학과를 졸업했을 때 주어지는 

혜택

4년제 문헌정보학과를 졸업하면 2 정사서 

자격증을 받는 것에 해 알고 있는지, 사서자

격증이 있는 경우에만 사서공무원시험에 응시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등에 해서 질

문하 다. 그 결과 4년제 문헌정보학과를 졸업

항목 N %

친구 23 36.51 

설문조사 21 33.33 

어디선가 들음 4 6.35 

TV 3 4.76 

부모님 2 3.17 

과 검색 1 1.59 

담임 선생님 1 1.59 

도서부 1 1.59 

상식 1 1.59 

수업 1 1.59 

이모가 문헌정보학과를 나오셔서 1 1.59 

어쩌다가 1 1.59 

직업체험 1 1.59 

학과 알아보다가 1 1.59 

학교진로시간 1 1.59 

<표 9> 학생들의 문헌정보학 기타 근 경로

항목 N % M Std

 심 없음 240 30.61 

2.098 0.965

심없음 304 38.78 

보통 176 22.45 

심있음 51 6.51 

매우 심 있음 13 1.66 

<표 10> 학생들의 문헌정보학 공 심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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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을 때 2 정사서 자격증을 받는 것에 해서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40명으로 5.1%로 

나타났다. 반면에 모르고 있다는 비율은 89.42%

로 나타났다(<표 11> 참조). 

한 사서자격증이 있는 경우에만 사서공

무원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도서   기록

 등에 취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에 해서 질문하 다. 그 결과 잘 알고 있다는 

학생 수는 77명으로 9.82%로 나타났고, 모르

고 있다는 비율은 77.05%로 나타났다(<표 12> 

참조). 

이를 통해 문헌정보학과에 한 심도는 8% 

정도로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문헌정보학과를 

졸업했을 때 주어지는 혜택이나 취업진로에 

한 인식도 한 10% 이하로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도서 계  문헌정보학계에서는 문

헌정보학과에 한 극  홍보뿐만 아니라 문

헌정보학과의 취업 망에 해서도 명확히 알

릴 필요가 있다고 본다. 

4.3.5 문헌정보학과에서 배우게 되는 내용에 

한 인지도

문헌정보학과에서 배우게 되는 내용에 해 

알고 있는 정도에 해 질문하 다. 강의 내용

은 최근 문헌정보학과에서 많이 다루는 내용을 

심으로 하 으며, 특히 고등학생에게 흥미롭

게 다가갈 수 있으면서도 비교  이해하기 

한 용어들을 사용하여 질의하 다. 그 결과 기

록 리  고문헌자료 리를 배울 것이라는 응

답이 2.57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도서 문화

로그램 2.543, 도서 과 작권 2.511, 독서지

도  독서치료 2.473, 인터넷 정보자원의 활용 

 정보자원의 분류  목록이 각각 2.344 순으

로 나타났다(<표 13> 참조). 

항목 N % M Std

 모름 430 54.85 

1.624 0.862

모름 271 34.57 

보통 43 5.49 

잘 알고 있음 28 3.57 

매우 잘 알고 있음 12 1.53 

<표 11> 4년제 문헌정보학과 졸업 시 2  정사서 자격증 발 에 한 인지 정도

항목 N % M Std

 모름 357 45.54 

1.899 1.051

모름 247 31.51 

보통 103 13.14 

잘 알고 있음 56 7.14 

매우 잘 알고 있음 21 2.68 

<표 12> 사서자격증 유무에 따른 취업 가능성 인지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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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모름 모름 보통 잘 알고 있음

매우 잘 알고 

있음 평균 Std

N % N % N % N % N %

3D 린터로 제품 만들기 

(도서 무한상상실공간)
388 49.49 134 17.09 133 16.96 75 9.57 54 6.89 2.073 1.29

디지털콘텐츠(음악․게임․

상․이러닝콘텐츠 등)
322 41.07 130 16.58 162 20.66 118 15.05 52 6.63 2.296 1.316

Web 3.0과 도서  3.0 430 54.85 172 21.94 114 14.54 50 6.38 18 2.30 1.793 1.056

독서지도  독서치료 271 34.57 134 17.09 179 22.83 137 17.47 63 8.04 2.473 1.332

기록 리  고문헌자료 리 265 33.80 120 15.31 178 22.70 122 15.56 99 12.63 2.579 1.411

취약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서비스
380 48.47 210 26.79 129 16.45 43 5.49 22 2.81 1.874 1.052

빅데이터와 시맨틱웹 501 63.90 180 22.96 71 9.06 26 3.32 6 0.77 1.541 0.849

도서 과 작권(지 재산권) 265 33.80 135 17.22 181 23.09 124 15.82 79 10.08 2.511 1.36

인터넷 정보자원의 활용 300 38.27 145 18.50 171 21.81 105 13.39 63 8.04 2.344 1.32

정보자원의 분류와 목록 315 40.18 135 17.22 154 19.64 109 13.90 71 9.06 2.344 1.361

도서  문화 로그램 263 33.55 123 15.69 181 23.09 143 18.24 74 9.44 2.543 1.361

도서출 과 웹퍼블리싱 387 49.36 177 22.58 125 15.94 72 9.18 23 2.93 1.938 1.132

차세  디지털도서 354 45.15 158 20.15 158 20.15 75 9.57 39 4.97 2.091 1.215

이용자맞춤형서비스 개발 406 51.79 180 22.96 119 15.18 52 6.63 27 3.44 1.87 1.109

<표 13> 문헌정보학 공의 수업내용에 한 인지 정도

4.4 문헌정보학과 진로에 한 인지도와 

선호도

고등학교 학생들을 상으로 문헌정보학과 

 도서 학과의 진로에 한 인지도  선호도

를 조사하 다. 먼  문헌정보학 공자가 진출

할 수 있는 직장으로 생각되는 곳을 모두 선택

하도록 하 다. 총 24개의 취업가능한 기 들을 

제시하 으며, 그 결과 공공도서 이 84.3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국가도서  82.53%, 학

도서  80.23%, 학교도서  76.15%, 어린이도

서  75% 순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들은 문헌

정보학과를 졸업하고 취업할 수 있는 분야로서 

도서 을 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정보유통기 이나 기록 , 각종 지식정

보유통을 지원하는 기 으로의 진출가능성에 

해서는 낮은 인지도를 보이고 있었다(<표 14> 

참조). 

한 이 에서 취업하고 싶은 분야를 상  

3개까지만 선택하도록 하 고, 그 결과 방송국

자료실이 13.82%(325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

고, 국가도서 이 12.20%(287명), 학교도서  

8.33%(196명), 학도서  7.61%(179명), 공공

도서  6.38%(150명), 포털업체 6.34%(149명), 

출 사 5.65%(133명) 순으로 나타났다(<표 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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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N %

국가도서 (국립 앙도서 , 국회도서 , 법원도서 ) 647 82.53

학도서 (464개) 629 80.23

공공도서 (865개) 661 84.31

어린이도서 (약 85개 공공어린이도서 ) 588 75.00

특수도서 (병 도서  1,663개, 교도소도서  50개, 장애인도서  37개, 병원도서 ) 563 71.81

학교도서 (11,405개) 597 76.15

문도서 (연구소자료실 포함 600여 개) 569 72.58

국가수 의 정보유통기 (KERIS, KISTI) 331 42.22

학교(문헌정보학 련 교수  연구원) 501 63.90

문헌정보학 련 분야 연구기 297 37.88

방송국 자료실(KBS, SBS, MBC 등) 115 14.67

기록 ( 통령기록 , 국가기록원) 106 13.52

기록물 자료실(정부부처 산하 기록실) 91 11.61

DB(데이터베이스) 구축  콘텐츠개발업체 44 5.61

도서 자동화시스템 업체 63 8.04

도서 목록(MARC) 문업체 57 7.27

행사( , DB, 도서, 멀티미디어 등 유통기 ) 22 2.81

서 (온․오 라인 서  포함) 63 8.04

출 사 64 8.16

포털업체(NAVER, DAUM 등) 168 21.43

도서 용품  비품업체(RFID, 도난방지시스템, 자동반납시스템) 176 22.45

일반회사 정보 리부서 201 25.64

문헌정보학 련 학회(도서 회, 기록 리 회 등) 241 30.74

독서지도 련 기 248 31.63

기타 54 6.89

<표 14> 문헌정보학 공자가 진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야

항목 N %

국가도서 (국립 앙도서 , 국회도서 , 법원도서 ) 287 12.20

학도서 (464개) 179 7.61

공공도서 (865개) 150 6.38

어린이도서 (약 85개 공공어린이도서 ) 89 3.78

특수도서 (병 도서  1,663개, 교도소도서  50개, 장애인도서  37개, 병원도서 ) 38 1.62

학교도서 (11,405개) 196 8.33 

문도서 (연구소자료실 포함 600여 개) 56 2.38 

국가수 의 정보유통기 (KERIS, KISTI) 112 4.76

학교(문헌정보학 련 교수  연구원) 108 4.59

문헌정보학 련 분야 연구기 41 1.74 

방송국 자료실(KBS, SBS, MBC 등) 325 13.82

기록 ( 통령기록 , 국가기록원) 116 4.93

<표 15> 학생들의 문헌정보학 취업 희망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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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인지도가 선호도에 미치는 향 

문헌정보학과에 한 인지도가 선호도에 

향을 미치는지에 해 분석하 다. 먼  성별

에 따라 문헌정보학과에 한 인지여부에 차이

가 있는지, 학년에 따라 문헌정보학과에 한 

심도에 차이가 있는지, 권역별로 문헌정보학

과에 한 심도  인지도에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인지여부가 심도에 향을 미치는지 

등에 해서 분석해 보았다. 

4.5.1 학과인지도에 한 성별차이

문헌정보학과에 해 알고 있는 정도에 해 

성별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 으나, <표 16>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유의수  0.05하에서 유의도값이 0.225

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문

헌정보학과 인지도에 해 성별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4.5.2 학과 심도에 한 학년별차이

학년에 따라 문헌정보학과에 한 심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하 다. 그 결과 1학년이 

24명, 9.7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2학년이 21

명, 7.56%로 나타났으며, 체 으로 심도가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 유의도는 0.533으로 집

단간 유의한 인식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7> 참조). 

항목 아니오 Levene Test Statistics P-value

남자
N 175 232

1.473 0.225
% 43.00 57.00

여자
N 223 154

% 59.15 40.85

<표 16> 성별에 따른 문헌정보학과 인지도 차이

항목 N %

기록물 자료실(정부부처 산하 기록실) 45 1.91

DB(데이터베이스) 구축  콘텐츠개발업체 56 2.38

도서 자동화시스템 업체 20 0.85

도서 목록(MARC) 문업체 14 0.60

행사( , DB, 도서, 멀티미디어 등 유통기 ) 20 0.85

서 (온․오 라인 서  포함) 79 3.36

출 사 133 5.65

포털업체(NAVER, DAUM 등) 149 6.34

도서 용품  비품업체(RFID, 도난방지시스템, 자동반납시스템) 20 0.85

일반회사 정보 리부서 39 1.66

문헌정보학 련 학회(도서 회, 기록 리 회 등) 34 1.45

독서지도 련 기 35 1.49

기타 11 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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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심없음
심없음 보통 심있음

매우 

심있음

Levene Test 

Statistics
P-value

1학년
N 78 92 51 20 4

0.39 0.533

% 31.84 37.55 20.82 8.16 1.63

2학년
N 92 105 60 14 7

% 33.09 37.77 21.58 5.04 2.52

3학년
N 70 107 65 17 2

% 26.82 41.00 24.90 6.51 0.77

<표 17> 학년에 따른 문헌정보학과에 한 심도 차이

4.5.3 권역별 문헌정보과에 한 인지도  

심도 차이

권역에 따른 문헌정보학과에 한 인지여부 

 심정도를 분석하 다. 크게 수도권, 부

권, 남권, 호남권 등 4개 권역에 따라 문헌정

보학과에 한 인지여부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

석하 으며, 남권이 55.33%로 가장 높게 나

타났고, 부권이 54.92%, 수도권 48.27% 순

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호남권이 46.22%로 가

장 낮게 나타났다. 유의수  0.05하에서 유사도

값이 0.448로 집단간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따라서 문헌정보학과에 한 인

지도는 지역별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표 

18> 참조).

한 권역별로 문헌정보학과에 한 심정

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 으며, 부권이 

2.26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호남권 

2.218, 수도권 2.058, 남권 1.995로 나타났다. 

그리고 유의수  0.05하에서 집단간 유의한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로 보았을 

때 인지도에 차이는 없지만 심도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는 것에 해서는 향후 연구

를 통해 보다 깊이 있게 분석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표 19> 참조).

항목 들어본  있음 들어본  없음 P값

수도권
N 167 179

0.448

% 48.27 51.73

부권(충청, 강원)
N 67 55

% 54.92 45.08

남권
N 109 88

% 55.33 44.67

호남권(제주포함)
N 55 64

% 46.22 53.78

DF1 DF2 F-Value P-value

3 780 0.886 0.448

<표 18> 권역에 따른 문헌정보학과에 한 인지도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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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심없음 심없음 보통 심있음 매우 심있음 M Std P값

수도권
N 103 150 70 16 7

0.931 2.058

0.000

% 29.77 43.35 20.23 4.62 2.02

부권
N 28 46 36 12 0

0.925 2.262
% 22.95 37.70 29.51 9.84 0.00

남권
N 67 78 39 12 1

0.912 1.995
% 34.01 39.59 19.80 6.09 0.51

호남권
N 42 30 31 11 5

1.151 2.218
% 35.29 25.21 26.05 9.24 4.20

DF1 DF2 F-Value P-value

3 780 7.744 0.000

<표 19> 권역에 따른 문헌정보학과에 한 심도 차이

4.5.4 학과인지도가 학과 심도에 미치는 향

문헌정보학과에 한 인지도가 학과에 한 

심도에 향을 미치는지를 교차 분석하 다. 그 

결과 문헌정보학과에 해 들어본 이 있는 학생

집단은 평균 2.44의 값으로 심이 있다고 하 고, 

들어본 이 없는 학생집단의 1.746에 비해 상당

히 높게 나타났다. 유의도 값은 0.000으로 학과인

지도가 학과 심도에 매우 큰 향을 미친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을 볼 때 학과인지도와 

학과입학경쟁률간에도 유사한 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측할 수 있다(<표 20> 참조).

기타 문헌헌정보학과, 사서, 지식정보 리자, 

도서  등에 한 질문이나 의견을  것을 요청

하 으며, 상당히 많은 의견들이 있었지만, 그 

 몇 가지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 , 문헌

정보학과에 해 이번 설문을 통해서 알게 되었

다는 의견이 있었고, 문헌정보학과에 한 홍보

가 필요하다고 하 다. 한 문헌정보학과를 

졸업한 후 하는 일, 그리고 받게 되는 월 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한 질문도 있었다. 이러

한 의견들은 문헌정보학과  도서  홍보에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표 21> 참조).

항목  심없음 심없음 보통 심있음 매우 심있음 M Std P값

들어본  있음
N 64 159 123 40 12

2.44 0.976

0.000
% 16.08 39.95 30.90 10.05 3.02

들어본  없음
N 176 145 53 11 1

1.746 0.817
% 45.60 37.56 13.73 2.85 0.26

　 자유도 T-value P-value 평균차 95.0% 하한 95.0% 상한

등분산이 가정됨 782 10.773 0 0.694 0.567 0.82

등분산이 가정되지않음 766 10.802 0 0.694 0.568 0.82

<표 20> 문헌정보학과 인지도가 학과 심도에 미치는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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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N %

설문을 통해 문헌정보학과에 하여 처음 알게 되었음 11 64.71

문헌정보학과 졸업 후 하는 일이 궁 함 3 17.65

문헌정보학과에 하여 홍보가 필요함 2 11.76

문헌정보학과 졸업 후 받는 월 이 궁 함 1 5.88

<표 21> 기타 문헌정보학과, 사서, 지식정보 리자에 한 자유의견

5. 논의  향후연구

5.1 논의

본 연구는 변하는 학환경에 응하기 

한 략으로 문헌정보학과에 한 인지도  

선호도를 조사할 뿐만 아니라 문헌정보학과의 

진로에 한 인식을 높이고자 수행되었다. 이

를 해 고등학교 학생들을 상으로 설문조사

를 수행하 다. 본 연구에서는 네 가지의 연구

질문으로 시작하 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

이 나타났다.

첫째, 고등학생들의 사서에 한 인지도는 

어느 정도인지를 세 개의 문항으로 측정하 으

며, 네 문항간의 신뢰성 검정결과로 Cronbach 

알 값은 0.92로 나타났다. 사서 던 인물들에 

한 질문을 통해서 악한 인지도는 20.27%

로 나타났으며, 사서를 칭하는 다른 명칭을 통

해서 악한 인지도는 5  만 에 2.49 다. 

한 문사서의 세부유형에 한 인지정도는 평

균 2.10으로 나타났다. 이 문항은 무의식 이던 

토론을 통해서건 사서에 한 직업을 인지하는 

정도를 알아보고자 한 것이며 사서에 한 

심도를 알아보기 한 것이기도 하다.

둘째, 고등학생들의 문헌정보학과에 한 인

지도는 어느 정도인지를 악하고자 하 으며, 

응답자의 50.77%가 문헌정보학과에 해 들어

본 이 있다고 하 는데, 작업치료과를 상

으로 한 연구에서는 28.33%만이 들어본 이 

있다고 응답한 결과(송민옥 외 2010)와 비교하

여서는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문헌정보학과에 

해 알고 있는 정도는 5.1%에 지나지 않았다. 

선행연구에서 보면 치 생과에 해 알고 있는 

정도에 해 응답자의 44.7%가 알고 있다고 응

답한 것(김화주, 임근옥, 김윤정 2006)과 비교

하여 상당히 낮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은 문헌정보학과라

는 명칭에 해서는 여러 곳에서 들어본 이 

있으나 문헌정보학과에 해서 깊이 있게 들어

볼 기회가 없었던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문헌정보학과에 한 내용이 풍부한 홍

보가 실하게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우

리나라 ․ ․고에 학교도서 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 거의 없으며, 정규직이던 비정

규직이던 사서가 약 50% 정도 배치되어 있는 

상황이며, 뿐만 아니라 10분 거리 안에 도서

을 설치한다는 정책아래 공공도서 의 수가 최

근 5년간 300여 개가 넘게 설치되었고, 작은도

서  수도 5천여 개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이 사서에 한 인식이 낮은 이유를 밝  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셋째, 문헌정보학과의 진로에 한 인지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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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도는 어느 정도인지를 악하고자 하 다. 

문헌정보학과를 졸업한 후 진출할 가능성이 높

은 직장에 해 공공도서 , 국가도서 , 학

도서 , 학교도서 , 어린이도서  순으로 응답

하 으며, 높은 비율로 도서 을 선택하고 있

었다. 반면에 취업하고 싶은 직장은 방송국 자

료실(KBS, SBS, MBC 등), 국가도서 , 학교

도서 , 학도서 , 공공도서 , 포털업체 순

으로 나타났다. 방송국자료실이나 포털업체의 

경우 진출가능한 분야에 한 질문에서 매우 

낮게 나타났으나 취업하고 싶은 분야로는 상당

히 높은 수 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문헌정보학과의 진로에 한 인지도는 

선호도에 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해 문

헌정보학과에 해 들어본 이 있는 학생과 

없는 학생의 문헌정보학과에 한 심도를 측

정하 다. 그 결과 문헌정보학과에 해 들어

본 이 있는 있다는 학생들의 문헌정보학과에 

한 심도 평균은 2.44로 들어본 이 없는 학

생들의 1.746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도값은 

0.000으로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즉 문헌정보학과에 해 들어본 이 

있는 학생들이 문헌정보학과를 선택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문헌정보학

과를 극 으로 알리는 도서 계  문헌정보

학계의 노력이 요구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5.2 향후연구제안

본 연구에서는 국을 4개의 권역으로 구분

하고, 권역별로 총 7개의 인문계고등학교  1

개의 특성화고등학교를 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했으며 임의표집하 다. 따라서 본 연구결

과를 우리나라 체 고등학생들의 문헌정보학

과에 한 인식으로 일반화시키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후 연구에서는 한국도

서 회나 도서 정보정책 원회, 는 도서

연구소에서 국 고등학생들을 상으로 

수조사 등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총 749명

이 응답하 으며, 일단 배포된 설문지는 거의 

회수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본 연구가 개인 연

구자에 의해 수행된 것으로 연구 상의 범 를 

확 하는 데는 산 등 많은 한계가 있었다. 따

라서 도서 계 체차원에서 근할 필요가 있

다고 본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의 문헌정보

학과에 한 인식을 조사하고 있다. 본 설문을 

하는 과정 자체가 문헌정보학과  문헌정보학

과를 졸업한 후 진출할 수 있는 진로를 알리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한 번의 설문으

로 문헌정보학과에 한 인지도가 향상될 수 있

을 것이라 생각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 설문 상 학교에 해서 매년 는 격년으

로 동일한 설문을 수행함으로써 문헌정보학과

에 한 인지도가 어느 정도 향상되는지를 지속

으로 측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 본 연

구에서 개발된 설문지는 최 로 개발된 것으로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

고 앞으로 본 연구자를 포함한 여러 연구자에 

의해 수정보완 과정을 거쳐 국 고등학교를 

상으로 문헌정보학과에 한 인지도를 조사하

는 설문을 학교도서 과 력하여 시행하는 것

도 권장될 수 있다고 본다. 

문헌정보학과 학생들을 상으로 진로인식

을 조사한 연구(이종문 2009)나 취업 망에 

한 인식을 조사한 연구(안인자 외 2013)는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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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있으나,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을 상으로 문

헌정보학과에 한 인식을 조사한 연구는 본 연

구가 국내 최 인 것으로 악되었다. 그러나 

고등학생들의 진로성숙도와 련된 연구가 다

른 분야에서는 이미 진행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이와 련된 연구가 우리 문헌정보학계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6. 결 론

학학내외 환경변화가 격히 진행되고 있

는 상황에서 학에 소속된 학과로서 문헌정보

학과는  어떻게 처를 해야 하는지에 해

서 고민하는 과정에서 본 연구과제가 제기되었

다. 도서 은 국민의 지식수 에 향을 주는 

지식인 라에 해당이 되는 사회  기반시설이

며, 이 곳에는 사서라는 문직이 배치되어 

국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사서집단이나 문헌정보학과에 한 인지도

가 매우 낮기 때문에 결과 으로 사서의 사회

 기여도나 문성이 올바로 평가받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문헌정보학과에 해 올바로 알리

고 문헌정보학과를 졸업한 후 진출할 수 있는 

분야에 해 명확히 알림으로써 진로선택  

하나의 길로 도서 계  지식정보유통분야를 

선택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 다. 본 연구에

서는 7개의 인문계고등학교  1개의 특성화고

등학교로부터 총 749건의 설문지를 회수하

으며, 그 분석결과를 종합 으로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사서 던 인물, 사서의  다른 명칭, 

문사서 유형 등에 한 질문을 통해서 악

한 사서의 인지도는 50% 이하로 나타났다. 

둘째, 문헌정보학과에 한 인지도는 50% 

수 으로 나타났고, 문헌정보학과에 한 심

도도 2.098로 나타났다. 한 문헌정보학과를 

졸업했을 때 주어지는 혜택으로 2  정사서 자

격증 수령여부, 사서자격증이 있어야 사서공무

원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는 것, 도서 계  기

록  등에 취업할 수 있다는 사실 등에 한 인

지도도 보통 이하로 나타났으며, 문헌정보학과

에서 배우게 되는 내용에 한 이해도 역시 5  

만 에 2  수 으로 나타났다.

셋째, 문헌정보학과의 진로에 한 인지도는 

문헌정보학과에 한 선호도에 매우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헌정보학과에 해 

들어본 학생들이 문헌정보학과를 선택할 확률

이 높다고 측할 수 있으며, 따라서 문헌정보

학과에 한 극 인 홍보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가 고등학생들에 한 우리 문헌

정보학과의 인지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기

를 바라며, 이와 같은 연구가 국 으로 수행

됨으로써 사서  도서 의 상을 높이고 그 

역할을 강화하는데 원동력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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